
정유, 중국 지준율 인하 “수혜”
삼성증권, 재고확보용 수요 증가 … 단기적으로는 화학이 강세

국내 화학기업들이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.

삼성증권은 “중국의 2차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재고 확보용 수요를 증가시켜 화학시장 개선을 이끌 수 있을

것”이라고 2월21일 발표했다.

삼성증권 김승우 연구원은 “단기적으로 화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석유정제가 유리할 것”

이라며 “현재의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3월 말까지 유지된다면 정유기업들이 1/4분기 깜짝실적을 기록할 가능

성이 크다”고 강조했다.

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.5%p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, 2월24일부터 인하 조치를 시

행할 방침이라고 2월18일 발표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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